
필자가 근무했던 호텔이 전격적으로 개관했던 1979년, 그 해 투숙했

던 최고의 VIP는 4대 유엔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Kurt Waldheim, 

1918~2007)이다. 빈국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발트하임은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비서, 캐나다 대사, 유엔 대사, 외무부 장관을 거

쳐 UN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초고속 승진의 입지전적 인물로 유명하

다. 게다가 UN사무총장 경력을 바탕으로 1986년 오스트리아 국민당 

대선후보에 선출됐고 54%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당시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 팔레비 이란 국

왕의 망명, 소련과 중국의 상호원조조약 파기 등으로 예측이 불가했다. 

게다가 남북 간의 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쿠르트 발트하임 UN사무총

장의 한국 방문이 결정됐고, 평양을 먼저 방문한 후 서울에 도착할 예

정이어서 정부 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호텔은 개관 후 불과 한 달 정도 지나 UN사무총장의 숙소로 결정된 터

라 모든 면에서 경험이 미숙한 상태였고, 그 긴장감은 호텔 사원들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 중 VIP인 발트하임 UN

사무총장을 맞이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됐다. 호텔은 그 나라의 얼굴

이나 다름없으므로 우리 호텔이 최고의 품격, 최선의 서비스를 베푼다

면 그것이 곧 한국 국민의 격조와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터

였다. 뿐만 아니라 평양을 먼저 방문하고 오는 발트하임 사무총장에게 

평양보다 서울에서의 체류가 훨씬 편안하고 쾌적하게 느껴진다면 한국

이 북한보다 비교 우위에 서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당시 직원

들은 ‘한국의 얼굴’이라고 내세워도 좋을 만큼 전통문화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우리 호텔에서 북한에서는 꿈꾸지 못했던 최상의 서비스를 제

공하겠노라는 포부로, 최고 VIP인 UN사무총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

었다. 비서실, 경비실, 의전실, 의무실 등이 두루 완벽하게 꾸며졌고 호

텔의 어디를 가나 화려하고 품위를 느낄 수 있도록 치장됐다. 현관에서

부터 엘리베이터 홀까지 국빈 예우 때 쓰이는 붉은 카펫이 깔렸다. 사

무총장 일행이 로비에 들어서면 ‘UN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울려 퍼

질 예정이었다. 

드디어 1979년 5월 4일. 이날은 영국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고 

마가렛 대처 당수가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수상으로 취임한 날이었

다. 그리고 국제 평화의 대표자 쿠르트 발트하임 UN사무총장이 우리 

호텔에 첫발을 들여놓는 날이기도 했다. 아리따운 한복 차림의 여직원

이 걸어준 꽃다발을 걸고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들어선 발트하임 총장 

부처는 무척 흡족해 하는 듯 했다. 부인도 가구와 도자기 등을 어루만

지며 감탄했다.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이 꽤 날카로운 발트하임 총장은 

의외로 말이 없고 속마음을 잘 내색하지 않는 편이었다. 총장이 도착하

기 전 미리 그의 식성과 음식 습관에 관한 리스트를 참고해 준비할 만

큼 완벽하게 대비를 했던 때문인지, 발트하임 총장은 2박 3일의 체류

기간 동안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다.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요리를 

좋아한다는 발트하임을 위해 특별히 생선요리 전문 요리사를 초빙했고 

소식주의자인 부인을 위해선 음식을 조금씩 자주 제공하는 등 이들 내

외가 일본 방문 때 묵었던 호텔로부터 제공받은 식음기호 자료가 유용

하게 활용됐다. 그래서인지 발트하임 내외는 음식에 대해선 꽤나 만족

하는 듯 보였다.

남재철의 의전 노하우

완벽한 서비스를 망친 5월의 날씨
쿠르트 발트하임 VIP 서비스

▲ 쿠르트 발트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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